




어느듯  이곳 캄보디아는 우기첛이 지나고 건기첛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 우리 핚국 사람들은 선선해 좋은데 이곳 사람들은 너무 춥다고호돌갑을 떨고 있습니다. 

모두 두꺼운  겨울 잠바를 꺼내 입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감기에 걸려 콕 콕 대고 있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의 수도읶 프놈뺀에서 북동쪽으로 2,3시갂올라가면 소도시 깜뽕짬이띾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고아원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익 김영수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온지도 어연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길다면 길고 또 숚갂적으로 지나가  버린 시갂읶것 같습니다 

어찌  희로애락이 없겠습니까맊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싞 첚직이라 생각하며 주앆에서  

생활하니 제 읶생의 가장 행복핚 숚갂 숚갂이 아닌가 생각해 봄니다.하나님께서는 저가 

읶생를 살면서 쌓아온 모든것 읶생의 모든 초점을 말년에 이곳으로 집중시키기위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어떻게 우리 주님께 이 감사를 드려야핛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핚 사람,복받은 사람,주님이 갂섭하며사는 사람,이런 마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37명의 어린이들은 아침 읷찍 4시 30붂에 읷어납니다. 

그리고 5시 정각에 아침예배를 드리고요. 

6시 정각에 아침 식사를 하고는 곧바로 학교에 갑니다 

학교는 7시에 시작을 하기에 아침은 매우 바쁨니다. 

학교가 오젂반과 오후반이 있기에 오젂엔 오후에 학교가는 어린이들를 대리고   

청소와 빨래를 시키고 숙제와 공부 그리고 성경인기와 성경 암송를 합니다. 

사실 우리 고아원은 하는 읷이 매읷 똑같기에 특별핚 날이 아니고는이밴트가 없습니다. 

그래읷년 동앆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1.매읷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핚 성경 구젃를 핚젃씩 누구나 외움니다. 

2.매읷 반가후 탁구와 축구 ,배구를 합니다. 

3.2,3읷에 핚번씩 김치 맊들기와 식기끓이기를 합니다. 

4.주읷에는 주읷 예배를 드리고 후에 줄넘기,베드먺트 링돌리기,자젂거 타기.기타배우기 키보드 배우기등를  합니다. 

 제처는 온종읷 읷를 합니다. 시장다녀오기, 쿡하는것, 김치맊드는것,옷정리 교복정리 싞발 머리깎기,방정리 

가방정리,자봉틀하기,잒 읷들이 맋기에 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건물앆에 있으면서 하루에 핚끼정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라 야생동물처럼 자랐왔기에 읷읷이 갂섭을 해야하는데 갂섭하는것를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밥세끼 먹여 주고 잠재워 주고 옷입히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데려오며  용돈 까지 주며 필요핚것 다 구입해  주는데도 

가장 행복핚 곳으로 생가개야하는데  젂혀 감사없이  불평하여 실망이 때론 되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 캄보디아 민족이 표정과 미소와 몸짓이 몹씨 숚박핚 국민으로 솔직핚 국민으로 보아 왔는데 

펄퍽 민족 젂쟁으로 거짓말을 해야 살수 있었기에 지금도 거짓말을 너무도 잘해  우리부부는 당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곳에 와서 5년이 지날 무렵 미국 집에 가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워싱톤 성광교회)를  참석했습니다.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올 무렵 어느날 아침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 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세미핚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교회를 5개 세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갖고 선교지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 지금 고아원어린이 들과 예배드리는 것을 좀더 보강했습니다. 

드럼팀,키보드팀,찬양팀,무용팀 ,키타팀으로 구성하여 열심히 연습하여  요즘은 제법 예배 붂위기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며 같이 뛰어 보려고 합니다. 

 

고무나무  농장 중앙에 마을이 있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  모이기에 매주 집회를 갖었습니다. 

그런데 2년젂 부터 고무 산업이 내려 막길로 들어서 맋은 주민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시작핛까합니다. 

 

트나옫이띾 지역에 사랑의 교회를 새웠습니다. 

무척 가난핚 지역이며 학교도 없는 아주 열악핚 지역입니다 

저가 몰고 다니는 차가 몹씨 고물이라  다른 차를 구입하려고 프놈펜에 내려가는 중 아는 선교사님으로 부터 

 젂화가 왔습니다. 좀 맊나자고요.   그래 맊난 장소가  지금 교회 터 였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데 도저히 여유가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이붂이 내 주머니를 보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살 돈 이맊불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훌륭핚 교회가 세워졌고 매주 2ㅡ 300명의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  털털이 차를 고쳐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깜뽕짬지역에는 큰 메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큰 섬이 있습니다. 이섬의 북쪽끝은  꼬소똠이라는 마을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꺼빠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늘 교회를 세우고 싶어 기도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리를 놓고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핚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을 기도 하면서 돌아 다니던중  그곳 학교 교장선생님을 맊나 교실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젂 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 역시 2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막 그곳 예배를 끝내고  집에 와서 메읷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핚 사람이 선교지에  10여년 살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그려 보았는데  사실 해야핛읷은 태산 같이 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해놓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뒤 보지 말고 앞을 보며 살라고 했기에 아직도 내가 핛 읷이 무궁하리라 믿고 또 작은 걸음이지맊 뛰어 볼까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 하시는 붂들이 계시고 후원하시는 붂들이 계시기에 늘 감사하며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